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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 살 이후의 아이들 가운데 엄마 아빠가 무서울 정도

로 자지러지게 울며 떼를 쓰는 아이들이 있다. 만 2세부

터는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강해져서 그것이 좌절되었

을 때 화를 내거나 울화를 터트리는 것이다. 또 아이의 

욕구는 정신적, 운동 능력보다 앞서고 언어발달이 뒤쳐

지는 발달 상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좌절

감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면서 떼를 쓰게 되는 것이다. 

그런데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음식을 마구 

먹거나, 화가 난다고 먹지 않는 기질은 타고난 게 아니라 

후천적으로 결정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.

영국 칼리지 런던 대학교는 네 살배기 쌍둥이 398명

의 식습관을 조사했다. 연구진은 부모를 통해 아이들이 

감정의 기복에 따라 음식을 먹는 양상이 바뀌는지 조

사했다.

연구진은 여기서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 사

이에 차이가 있는지에 주목했다. 그러나 결과는 큰 차

이가 없었다. 아이들의 감정적 섭식은 선천적인 기질이 

아니라 환경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.‘환경적 

요인’이란 주로 아이가 떼를 쓸 때 부모가 음식을 주며 

달래는 습관을 의미한다.

이번 연구는 유아기 식습관이 주로 유전적으로 결정

된다는 기존 연구를 반박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.

연구진에 따르면 취학 전 유아기는 행동 발달이 시작

되는 중요한 시점이므로 부모들은 아이들이 화를 낼 때 

음식을 주는 것 말고 더 나은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.

연구진은“감정에 따라 섭식의 양상이 바뀌는 기질은 

아이를 달래려고 음식을 이용하는 보상 행위 때문에 후

천적으로 생겨난다.”며“어린 시절 이런 버릇은 섭식 장

애로 이어져 평생 계속될 수 있다.”고 설명했다.

이번 연구를 주도한 클레어 르웰린 박사는“음식으로 

아이를 달래지 말라!”고 강조했다. 그는 아이가 짜증을 

낼 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앉혀놓고 지금 기분이 어떤

지 묻고 대화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아이가 아주 어리다

면 안아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.

그는 또“기분이 나쁠 때 과식하는 경향은 나중에 비

만으로 연결될 수 있다.”면서“감정에 따라 먹는 양상이 

바뀌는 아이들은 폭식증이나 거식증에 걸릴 위험이 크

다.”고 지적했다.

한편 전문가들은 떼쓰는 아이를 훈육할 때는 다음의 

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조언한다.

■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한다.

무시하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관심을 주지 않는다. 단 

아이가 떼쓰는 이유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. 예를 들

어 바지가 아니라 치마를 입겠다며 떼쓴다면 아이의 요

구를 받아들여 더 큰 떼쓰기를 막는다. 하지만 친구의 

장난감을 가져가겠다고 떼쓰는 아이에게는 단호하게 

안 된다고 말한다.

■ 때리지 않는다

아이의 떼쓰기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훈육

을 미룬다

■ 위협적인 말을 하지 않는다

“집에서 내쫓을 거야!”등의 위협적인 말은 아이를 불

안하게 만든다. 특히 엄마와 떨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한

다고 생각하는 분리불안, 엄마가 자신을 버릴까 봐 조바

심 내는 유기불안이 커질 수 있다.

“울며 떼쓰는 아이 달래려고 음식 주지 마세요”


